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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

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

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

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멀쩡한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

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

각 행위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의류 산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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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

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

한 전략에 따라 ERP 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켜 의류 폐기물 감축

과 재사용 및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겠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

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

자 합니다(제16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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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

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의류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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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

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

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

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

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

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

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

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

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

무) ① ---------------------

----------------------------

----------------------------

----------------------------

----------------------------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의류 등 대통

령령으로--------------------

----------------------------

----------------------------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